
간호대학생의 공유리더십과 리질리언스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의 매개효과 

한주랑
서정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Mediated Effects of Metacogn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ed-leadership and Resilience of the Nursing Students

Ju-Rang Han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Seoje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유리더십과 리질리언스와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
다. 연구대상은 S대학교 간호학과에서 2019년 1학기 6주간 팀기반학습에 참여한 138명의 학생이었다. 자료는 2019년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SPSS WIN 25.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 공유리더십과 메타인지, 리질리언스는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유리더
십은 리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며, 공유리더십과 리질리언스의 관계에서 메타인지가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의 리질리언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유리더십와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과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공유리더십, 메타인지, 리질리언스, 대학생, 간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s of metacognition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shared-leadership and resilience of the nursing students. The study subjects were 
138 nursing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eam Based Learning for 6 weeks, in the first semester of 
2019.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SPSS WIN 25.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hared-leadership, metacognition and resilience. Also, shared-leadership affected resilience and 
metacognit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ed-leadership and 
resilience. The finding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various 
teaching methods and intervention programs to increase shared leadership and metacognition in order 
to increase resilience of students in nursing col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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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은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노동강도의 증가, ‘태움’으로 대변되는 갈굼 문화, 간호업
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역할 갈등 등 수많은 정신적·
육체적·심리적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는 간호사 개인에게는 업무의 불만족을, 대상자에게는 불
친절과 질 낮은 간호를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1]. 간호학
을 공부하는 간호대학생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학생
들은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과도한 학업 
부담과 함께 임상 실습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
는 졸업 후 까지 이어져 결국 직장 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채 이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2]. 따라서 
간호대학생에서 부터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유지하고 학업적응을 높이는 것은 향후 간호사로
서 임상현장에 진출하였을 때 직면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선행연
구에서는 리질리언스(Resilience)를 주목하고 있다. 리
질리언스란 스트레스나 역경을 극복하고 스트레스 이전
의 수준으로 회복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유도하는 능력이
다[3]. 즉 다양한 시련과 역경, 실패에 대한 인식을 발판
으로 더 높이 뛰어오르려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 지
속적인 발전이나 성과를 이룬 개인이나 조직은 대부분 
실패나 역경을 딛고 일어난다. 그것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가짐으로써 문제해결에 대한 집중도
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리질리언스의 능력은 
타고 나거나 교육을 통해 발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4]. 리
질리언스는 성공이나 적응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특성
과 고난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발달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 상태의 두 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5]. 리
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심리적 안녕 및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등이 보고되고 있다[5,6].

공유리더십(Shred-leadership)은 구성원 간 상호영
향력이 발휘되면서 구성원들의 역량이 향상되는 새로운 
리더십이다. Hiller at all. [7]은 팀이 긍정적 효과를 내
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독단적 1인의 지배에 의해 이루어
져서는 안되며 구성원들 간 집단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 배려와 지원이 중
요한데 구성원 간의 배려와 지원은 상호의 격려와 인정
을 통하여 이루어진다[8]. 그 과정에서 상호의존성이 향

상되면서 감정적인 면에서 발생하게 되는 장애요인을 보
완하기도 한다[9]. 즉 팀 구성원들 간의 실패와 성공의 내
용을 공유함으로써 유대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고 서로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리질리언스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공유리더십을 가진 팀이 리질리언스가 높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10]. 한편 공유리더십과 종업원 인게
이지먼트와의 관계에서 리질리언스의 조절효과가 확인되
었으며[11],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리질리
언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12]. 

메타인지(Metacognition)는 더 높은 차원의 생각하
는 기술을 의미하며 “인식에 대한 인식”, “다른 사람의 의
식에 대한 의식”, “생각에 대한 생각”이다. 즉 메타인지란 
자신을 객관화하여 볼 수 있는 사고 능력이며, 자신이 아
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다. Brown 
[13]은 메타인지가 학교 등의 교육기관과 실험실 뿐 아니
라 운전과 음식을 만드는 등의 여러 일상생활 안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메타인지는 배움 또는 문제해
결을 위한 특별한 전략들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냐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메타인지는 메타 기억과 이
해(Meta-memory and Meta-comprehension), 문제
해결(Problem solving), 비판적 사고(critical thiking)
의 3가지 영역으로 설명된다[14]. 메타기억과 인지는 아
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 문제
해결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할 지 스스로 결
정하는 것이다. 비판적 사고는 생각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며 이러한 평가가 메타인지적 속성이다. 이러한 메타
인지는 자기주도학습, 셀프리더십, 학습몰입, 자기효능감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15-17]. 또 
Narayanam [18]는 메타인지가 리질리언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개인이 스트레스를 극복하
여 성장하기 위해서는 리질리언스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
며, 리질리언스와 연관된 변수로는 공유리더십과 메타인
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리질
리언스와 메타인지, 공유리더십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많은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고 
또 향후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리질리언스, 메타인지, 공유리더십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간호대학생들이 학
업의 적응력을 높이고 전문직 간호사로써 성장하는데 기
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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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공유리더십과 리질리

언스의 관계에서 메티인지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Ÿ 공유리더십, 메타인지, 리질리언스의 정도를 확인한

다.
Ÿ 공유리더십, 메타인지, 리질리언스의 상관관계를 확

인한다.
Ÿ 공유리더십과 리질리언스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의 매

개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공유리더십과 리질리언스의 관계에서 메타
인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한민국 S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공유리더십의 측정을 위해 2019년 1학기 
팀기반학습(Team Based Learning)을 적용한 전공기초
교과목 수업에 참여한 1학년 학생 145명으로 하였다. 팀
기반학습은 2019년 4월 28일부터 6월 7일 까지 총 6주
간 진행되었으며, 주당 2시간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총 141부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한 
138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는 2019년 6월 10일
부터 14일까지 수집되었다.

표본수의 산정은 G*Power 3.1.9.2를 활용하였으며, 
유의수준 α는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로 설정하
였다. 다중회귀분석으로 산정된 적정 표본수는 107명으
로 표본의 크기는 충족되었다. 

2.3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에 연구의 목

적과 방법, 자발적 참여임을 알렸다. 설문응답 시간은 15
분 이내였으며, 설문 작성 중에도 언제든 중단이 가능함
을 설명하였다. 또 수집된 정보는 연구 목적 외는 사용되
지 않으며, 설문지는 익명 처리됨을 알렸다. 작성된 설문
지는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공유리더십
공유리더십은 Avolio와 Bass[19]가 개발한 도구를 

Lee [20]의 연구에서 번역하여 사용한 15문항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공유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
구의 신뢰도는 Lee [20]의 연구에서 Cronbach’ α = 
.9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 .94이었다.

2.4.2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Printrich et al.(1991)이 개발한 학습동

기회 설문지를 Lee [21]가 수정보완한 31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하위요인으로 연습 4문항, 조직화 4
문항, 비판적사고 5문항, 자기규제 12문항, 정교화 6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첨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
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메타인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2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요인별 
Cronbach’ α 값이 .64~.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86이었다.

2.4.3 리질리언스
리질리언스는 Reivich와 Shateé [22]가 개발하고 

Kim [23]이 한국 실정에 맞게 재수정한 도구를 Bae 
[24]가 수정보완한 27문항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하위요인으로 통제성 9문항, 사회성 9문항, 긍정성 9문
항 등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Bae [24]의 연구에서 
각 요인별 Cronbach’α 값이 .86~ .87의 범위에 있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α=.92 이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Ÿ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공유

리더십과 메타인지, 회복탄력성 정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다. 

Ÿ 공유리더십, 메타인지,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실시하였다.

Ÿ 공유리더십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의 매
개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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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Baron과 
Kenny [25]의 3단계 절차로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여자가 86.23%로 
많았으며, 연령은 30세 미만이 88.41%로 많았다. 출신 
고등학교는 이과계 50.0%, 문과계 43.48%로 문과에 비
하여 이과계 학생이 다소 많았다. 종교는 종교가 있는 군
이 59.42%, 없는 군이 40.58%이었다(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9 (13.77)

Female 119 (86.23)
Age(year) ＞30 122 (88.41)

31≥ 16 (11.59)

High school
Natural Science 69 (50.00)

Liberal Arts 60 (43.48)
Other 9 ( 6.52)

Religion Yes 82 (59.42)
None 56 (40.5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38) 

3.2 대상자의 공유리더십, 메타인지, 리질리언스의 
    정도

대상자의 공유리더십 정도는 3.75±0.66점 이었으며, 
메타인지는 3.58±0.38점이었다. 또 리질리언스는 
3.63±0.50점이었다(Table 2).

3.3 공유리더십, 메타인지, 리질리언스 간의상관관계
공유리더십은 메타인지(r=.425, p<.001), 리질리언스

(r=.457,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메타
인는 리질리언스(r=.456,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Variable
Shared-

leadership Metacognition Resilience
r(p) r(p) r(p)

Shared-leadership 1
Metacognition .425* 1

Resilience .457* .456* 1
 *p<.001

Table 3. Correlation of Shared-leader ship, Metacognition, 
Resilience      (N=138) 

3.4 공유리더십과 리질리언스의 관계에서 메타인지
    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공유리더십과 리질리언스의 관계에서 메타
인지의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 [25]의 
3단계 절차에 의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1단
계에서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이 매개변수인 메타인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설명력은 17.5%임을 확인하였
다(β=.425,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
이 종속변수인 리질리언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설
명력은 20.3% 이었다(β=.457, p<.001). 3단계에서 공유
리더십과 메타인지를 독립변수로 리질리언스를 종속변수
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공유리더십
(β=.321, p<.001)과 메타인지 (β=.319, p<.001) 모두 리

Step Variable β t p Adjusted R2 F p VIF
1 Shared-leadership → Metacognition .425* 5.485 < .001 .175 30.048 < .001 1.000
2 Shared-leadership → Resilience .457* 5.995 < .001 .203 35.946 < .001 1.000

3
Shared-leadership, Metacognition → Resilience .282 27.908 < .001

Shared-leadership → Resilience .321* 4.018 < .001 1.221
 Metacognition → Resilience .319* 3.991 < .001 1.221

Sobel test : Z=3.222, p＜.001
 *p<.001

Table 4. Mediating effect of Metacogn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ed-leadership and Resilience       
(N=138)

Variable Minimum Maximum M±SD
Shared-leadership 1.20 5.00 3.75 ± 0.66

Metacognition 2.68 4.48 3.58 ± 0.38
Resilience 2.04 4.89 3.63 ± 0.50

Table 2. Level of Shared-leader ship, Metacognition, 
Resilience       (N=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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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리언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과 종속변수 리질리언스 
간의 β값이 2단계 .457에서  3단계 .321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메타인지는 공유리더십과 리질리언스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obel 
test 결과 Z값은 3.222로 1.96보다 크게 나타나 매개효
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데이터의 독립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Durbin-Watson을 실시한 결과 통계값
은 1.773로 잔차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분산팽창계수(VIF)는 10미만, 공차한계(Tolerance)
는 .819로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
었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유리더십과 리질리언스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
되었으며 연구결과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공유리더십은 3.75점으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ang과 Shim [26]의 연구에서 5.07점(5점 
환산 시 3.62점)보다 높았으며, 군조직을 대상으로 한 
Lee와 Woo [27]의 연구에서 4.32점 보다는 낮았다. 이
는 간호대학생의 대부분이 졸업 후 병원간호사로 취업하
는 등 타학과에 비하여 진로 목표 설정이 뚜렷하다는 점
을 감안한다면[28], 공유된 목적이 높은 내부 환경일수록 
공유리더십의 수준이 높다는 Carson et al.[29]의 연구
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 Carson et al.[29]은 발언
권이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공유리더십이 높다고 하
였으므로, 공유리더십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의 교수들은 
수업 시 학습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학생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활발한 소통으로 학생 개개인이 자
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는 3.58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eo 등 [30]의 연구에서 3.54점, Wang 등 
[31]의 연구에서 3.54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의 메타인지는 3.5점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Song과 Park [32]은 메타인지가 교수학습방법에 의하여 
강화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수업에서 메타인지를 활용해
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메타인지의 강화를 위해서는 
메타인지를 활용할 수 있는 교수의 지도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멘토-멘티 제도

나 학생포트폴리오 작성 등도 메타인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30].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교과
과정은 물론 비교과과정에서 학생들의 메타인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리질리언스 정도는 3.63점으로 Nam과 
Kim [33]의 연구에서 3.28점, Shin과 Chun [34]의 연
구에서 3.58점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측정
도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일
한 도구를 활용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비교한 결과에도 차이가 발생하
였다면 그 차이의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33]에서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회복탄
력성이 높다고 한 바 있으므로 학년에 따른 리질리언스
의 정도를 재확인할 필요도 있다.

공유리더십은 리질리언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교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Jeong과 Hong [12]의 연구 및 기업의 종사자를 대상으
로 한 Park과 Cha [35]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공유리더십은 리질리언스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
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복잡한 과제
의 수행 시 팀 활동을 통해 정보공유를 하고 개개인이 구
성원의 역할을 합과 동시에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지도하는 것은 학생들의 리질리언스를 높일 수 있
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때 구성원들 간 책임과 역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꺼이 리더십을 나누려고 하는 분위
기가 있어야 함을 물론, 과업의 명확한 분배와 더불어 구
성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할 때 공유리
더십은 극대화할 수 있다[36]. 

임상 현장의 간호사는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
여 환자를 중심으로 다수의 의료인과 준의료인, 비의료인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업이다. 따라서 대
학생 시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개개인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
는 경험을 쌓는 것은 향후 다양한 상황에서 맞게 되는 시
련과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전문직 역량을 습득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유리더십이 리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메타인지가 부분 매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질리언스는 공유리더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메타인지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도 한다는 것이다. 메타인지는 자기 자신의 인지적 과정
을 이해하며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며, 자신의 생각에 대
해 사고하면서 방법들을 변화시키도록 한다. 따라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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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과가 어떠한지, 그러한 결
과들은 나의 사고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 평가하는 자
가평가 과정이다[37]. 즉 학생들이 상호간의 신뢰와 지원
을 기반으로 개개인이 집합적이며 비공식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스스로를 인지하고 평가하고 조절하는 과정
을 거친다면 대학생활은 물론 더 나아가 임상에 나아가
서 까지 스트레스 상황을 잘 극복하고 전문직 간호사로
서 성공적인 발돋움을 할 것임을 말한다. 따라서 대학에
서는 학생들의 공유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팀활동 
등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함을 물론 구성원 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에서 학생들의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접목시켜 학생들의 리질리언스가 향상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리질리언스는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특성
이나 능력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경을 극복하는 
평범한 적응방법이다[38].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
대학에서 학생들의 임상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리질리언
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은 개발하고 적용
할 때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 
연구결과를 적용함에 있어 몇 개의 교과목에서의 실험적
용이 아닌 학년별 체계적인 교과과정 내에서 적용될 때 
보다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 본 연
구는 1개 대학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간호학을 포함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유리더십, 메타인지, 리질

리언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공유리더십과 리질리언스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실시되었
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공유리더십, 메타인지, 리질
리언스의 정도는 중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공유리더십이 
리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메타인지는 이를 
부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의 공유리더십과 리질리언스 관계에서 메타
인지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여 리질리언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있다. 따라서 팀활동이
나 자기주도학습 등 공유리더십과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후 그 효과
를 확인하는 후속연구의 수행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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